
일본모직㈜(NIKKE)의 새로운 소재 

 

 

1. 서 언 

일본모직(주)의 독특한 2가지 소재가 북경 올림픽 일본대표선수단이 착용

할 공식 유니폼으로 채택되었다. 입장 행진용 블레이저(blazer, 감색)에는 쿨 

트위스트 워셔블(Cool Twist washable, 양모 65%, 폴리에스터 35%)을 사용하였

으며, 입·출국용 푸른색 재킷으로는 쿨 드루(Cool Through) 타입의 하이 트

위스트 섬머 헤링본(양모 100%)을 사용하였다. 

 

2. 쿨 트위스트 

 

 

 

세라믹을 혼입한 고기능성 섬유1)를 양모에 복합시키고, 토네이도 트위스트

2)로 열 차폐성과 통기성을 경이적으로 높인 더블 효과의 새로운 냉감소재이

다. 특징은 다음과 같다. 

·1단계 꼬임 : 양모 스펀사의 모우를 누르듯이 세라믹 함유 섬유로 

휘감는다. 

·2단계 꼬임 : 전체적으로 꼬임이 부가되어 모우가 적고 균일하면서 강한 

 연사된다. 



 
 

주1) 고기능성 섬유(세라믹 함유섬유) : 자외선을 막고 적외선을 반사하는 세라믹을 혼입한 

고기능성 섬유는 열 차폐성 효과가 높고,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수하다. 

주2) 토네이도 트위스트(2단 연사법) 

 

 

<그림 1> 열 차폐성 시험 

 

 

쿨 트위스트(Cool Twist)                    기존 제품 

 



3. 쿨 드루(Cool Through) 

고온다습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로서 바람을 통과시키고 땀

을 배출한다. 세섬도의 메리노 양모와 영국 양모를 이상적으로 혼합한 쿨 드

루는 꼬임을 극도로 강하게 주어 양모의 흡습·발산 작용을 더욱 높인 것이

다. 소프트하면서도 하리감이 있는 여름용 양모를 실현하였다.  

그 외 특징으로는 

· 기존 소재에 비해 의복 내의 온·습도가 낮게 유지되어 열기와  

축축한 느낌이 떨어짐. 

· 기존에 소재에 비해 높은 통기성을 가져 언제나 경쾌하고 시원한  

느낌을 줌 

· 강연사 특유의 주름 회복력으로 형태변형이 거의 없음. 

 

 


